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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10곳

의 여가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47명의 노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는 구조화된 질

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단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생산적 여가활동은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차원인 생활만족도의 증진과 부정적 차원인 고독감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적 여가활동은 생활만족도의 증진에만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로, 생활만족도 증진에는 배우자지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자녀지지, 친구지지의 순으

로 나타난 반면에, 고독감 감소에는 친구지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배우자지지였으며, 

자녀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세 유형 중에서 배우자지지와 친구

지지의 두 유형이 생산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생산적 여가활동과 고독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구지지만 조절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ㆍ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으며, 향후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노인∣심리적 복지감∣여가활동∣사회적 지지∣조절역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easure activity and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people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347 old people participating in the leasure 

activity programs operated by 10 facilities for the aged in Seoul,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 was used as a main data analysis method for 

hypothesis test. This study found that productive leasure activity had a beneficial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measured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whereas consumptive leasure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life satisfaction; that, with 

regard to social support, spouse support had the most import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followed by friend support and children support, whereas friend support had the most important 

effect on loneliness, followed by spouse support;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lea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was moderated by spouse support and friend support ,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leasure activity and loneliness was moderated by 

frie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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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현대 과학문명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기대수명은 1970년대 62.1세에서 2010년에 79.4세

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1970년대 기준으로 할 때 

18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1]. 이러한 결과는 우

리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길

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이 점차 앞당겨지면서 55세 이후부터 사회적 의미

[2]에서 노인이 되어 노년기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통계청[3]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70년대 3.1%, 1990년대 5.1%, 2000년대 7.2%, 

2011년도 11.3%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차원

에서는 경제적 빈곤, 보건․의료문제, 노인의 무위․무

료, 사회적 소외 등과 같은 다양한 노인 문제들이 심각

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비율의 증가로 인

한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의한 

사회와 경제의 활력 저하, 의료 및 연금을 비롯한 사회

보장비용 증대 등[4]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는 한 개인의 수준에서 벗어나 사

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증가된 고

령인구는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세

대의 행복에 대한 재해석 및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감

(Psychological well-being)”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5]. 즉, 늘어난 노년기에 있어서 성공적 노후를 위한 

심리적 복지감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고 

있으며[6],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의 쇠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의 한 해법으로서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6][7].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노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노인들의 건강, 

경제, 소외, 가족 간의 문제 등에 치중되어 왔다[8]. 본 

연구는 시대적 변화의 추이에 맞추어 긍정적인 시각에

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으로는 노인들의 교육과 생활수준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이며,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 자신들의 삶의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과 성공적 노후를 위

한 관련 서비스 제공에 노인들의 관심과 요구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여유시간이 많은 

노인들에게 있어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유대

관계의 유지, 즉 사회적 지지도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

후생활과 심리적 복지감의 증진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

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의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다수의 노인관련 선행 

연구들과 달리 긍정적인 시각에서 노년기의 심리적 복

지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

회적 지지가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 관련 문헌[9-1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여가활동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여가활

동의 긍정적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여가활동과 심리적 복지

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도 함

께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적 지

지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실무차원에서 노인들의 심

리적 복지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있으며, 이

를 위한 연구 분석틀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선행연구 

검토에 근거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과 심리적 복

지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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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의 측정지표로는 생활

만족도와 고독감의 두 변수를 사용하였고, 여가활동은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의 두 유형으로 그리고 사회

적 지지는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지의 세 유

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

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1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전반적

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의 과정에서의 성공

적인 적응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심리적 복지감 개념은 

Neugarten et al[12]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

기 위해 심리적 복지감을 종속변수로서 사용하면서 처

음 등장하였다. 그 이후 심리적 복지감 개념은 학자들

에 따라서 심리적 안녕상태(well-being), 복지(welfare), 

만족(satisfaction), 행복(happiness), 적응(adjustment), 

및 사기(morale)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돈은 주로 심리적 복지감 개념이 

갖는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복지감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삶에 관한 개인들의 일반적인 주관적 및 정서

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13-16], 다른 학자들은 

생활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과 같은 인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17-19]. 즉, Lawton[13]은 심리

적 복지감을 개인의 내부 경험의 전반적 질에 대한 주

관적 평가라고 정의하는 반면에, Kozma et al[18]은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전반 혹은 인생전체에 대한 행복이

나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심리적 복지감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이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Bradburn[20]이 이의 대

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두 차원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긍정적 정서의 평균수

준에 의해 부정적 정서의 평균수준이 예측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두 차원은 항상 존

재하며 긍정적 차원을 경험한다고 해서 부정적 차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Bradburn[20]의 이와 같은 분류

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

의나 구성요소들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달라지

고 있다. 예컨대, 정서적 차원을 강조한 Bradburn[20]은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 정서의 측정값에서 부정적 정

서의 측정값을 뺀 값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이자 개인

의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인지적 차원을 강

조한 Campbell et al[21]은 삶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을 나타내는 요인들로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 차원을 제

시하고 있는데, 긍정적 측면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그

리고 부정적 측면은 불안, 우울, 고독감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리적 복지감 관련 선행연구들은 

긍정적 영역과 부정적 영역을 함께 측정할 때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이유

로 구성요소들 중에서 하나의 요인만 선택하여 종속변

수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 중 

어느 한쪽에 속하는 요인들만으로 심리적 복지감 변수

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

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와 지

각으로 정의하고, 삶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 평가

를 나타내는 구성요인으로 각각 생활만족도와 고독감

을 선택하여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

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22]. 한편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고독감은 타

인과의 접촉에서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정도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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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23]. 즉,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와 고독감의 측면에

서 측정된 심리적 복지감에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

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2.2 여가활동
일반적으로 여가활동(leisure activity)은 경제적 기능

과 반대되는 것, 즐거운 일로 기억될 수 있는 것, 자발성

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고 의무감이 최소화된 것, 심리적

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

화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가끔 놀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24], 이러한 의미에서 여

가활동은 시간의 측면에서 총생활시간 중에서 노동시

간․생리적 필수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미

하며, 활동의 측면에서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을 가리

키고, 그리고 주관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전면

적 발달을 위하여 주체성을 지니고 자유롭게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25]. 

그러나 노인의 여가활동 개념은 이러한 여가활동 개

념과는 일정 부분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 노인의 여

가활동은 노후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긴장상태

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구하고 자기생활의 균형을 회복

하려는 의미로서의 여가활동을 말한다[26], 이러한 의

미로서의 노인 여가활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

를 제공하려는 욕구, 여가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욕구와 정상적인 동반자관계를 즐기려는 

욕구,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자기표현과 성

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

려는 욕구와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가지려는 욕구, 적

절한 주거조건과 가족관계를 가지려는 욕구와 정신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나타낸다[24].

이러한 여가활동의 다양한 욕구는 폭넓은 여가활동유

형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의 성격, 교육정도, 경제적 수준, 

과거의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다

양한 분류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Havighurst[26]는 가

사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사회봉사활동, 우인관계, 

취미ㆍ오락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Cordon[27]는 감각적 쾌락추구활동, 창의적활동, 발전

적활동, 및 긴장해소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Hooyman & Kiyak[28]는 스포츠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과 적극적 참여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소

극적 여가활동으로, 김태현[29]은 단독충실형, 가족충

실형, 우인교류형, 독서형 및 사회참여형으로, 그리고 

김동배[30]는 오락․취미활동, 학습활동 및 봉사활동으

로 여가활동을 분류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자들에 따라서 여가활동 분

류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이 분류들이 과연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분류인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류유형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Erik & Koen[31]이 최근에 새롭게 제

시한 것으로서 기존의 분류유형들보다 보다 단순하면

서도 유용한 최근에 새롭게 제시한 분류유형인 보생산

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의 두 분류유형을 사용

하고자 한다. 생산적 여가활동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이

며 공통의 목적이 있는 발전적인 활동으로서 건강․스

포츠활동, 취미활동, 학습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비적 여가활동은 수동적 형태의 

시간소비로 참여자 자신이 관객이거나, 어떤 경험을 이

용하거나, 또는 어떤 자료나 상품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서 TV시청, 라디오청취, 휴식 등과 같은 소일활동이나 

바둑, 장기, 경로당 등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등과 같은 

오락․사교활동 등을 말한다.

노년기 심리적 복지감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

심적 패러다임인 활동이론[12]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

적으로 활동에 빈번하게 참가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이론을 

지지하는 다수의 학자들[13][24][26][32][33]은 행복의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

동으로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된 많은 실증연구들도 활동이론의 타당성

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

들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예컨대, Kelly & Ross[34]은 40세 이상의 중․노년

층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여가활동참가가 생활만

족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으며, Lawton[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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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서 여가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

인들보다 휠씬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식[35]과 한상미[36]도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Mirowsky et al [37]과 

Creecy, Berg & Wright[38]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참

여 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참여기간이 길수록 노인들

이 경험하는 고독감이 줄어든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심리적 복지감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

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노인의 여가활동(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

은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차원인 생활만족

도에 정적(正的)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노인의 여가활동(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

은 심리적 복지감의 부정적 차원인 고독감에 

부적(否的)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사회적 지지
인간은 홀로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을 말한다

[39][40].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

어지는데, 구조적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 측면을 가리키고, 기능적 측면은 개인이 

자신이 맺고 있는 실질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의미한다

[41]. 기능적 측면은 다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

로 나눠지는데, 긍정적 측면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

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되는 심리적 자원을 동원

하여 개인의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과업을 분담

해주며, 금전, 물질, 도구, 기술 및 인지적 지침을 제공

해주는 측면을 가리키는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이와 

반대로 사회적 관계망이 오히려 긴장과 갈등의 원천으

로 작용하는 측면을 말한다[42][43].

사회적 지지는 제공주체, 지원의 원천 및 기능에 따

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제공주체에 따른 분류이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제공주체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배우자지지, 자

녀지지 및 친구지지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배우자지지는 배우자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녀지지는 자녀들과 관계

가 좋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고, 친구

지지는 가족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으며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뜻한다[44][45]. 

사회적 지지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

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적응력과 

회복력을 최대화시켜 줌으로써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준

다고 주장하고 있다[9][11]. 인간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나가야 할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유대관계의 유지는 특히 

여유시간이 많은 노인들에게 더욱 중요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cPherson[46] 

Wankle et al,[47] 및 Sneegas[48]은 노인들이 배우자, 

자녀 및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적 및 도구적 차원의 지

지는 인생후반에 있는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사회적으

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건강하고 활발한 삶을 살 가능성

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aren[49]은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

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측면인 자기효능

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

지 중 특히 가족지지가 없을 경우 심리적 복지감의 부

정적 측면인 우울증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rans et al[50]의 연구는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독

거노인은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보다 고독감과 우울증

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진석[51]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와 친구 및 이웃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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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송식․박현숙[52]의 연구도 

노인들에게 정서적 및 도구적 지지가 높을수록 고독감

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사회적 지지(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

지)는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차원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사회적 지지(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

지)는 심리적 복지감의 부정적 차원인 노인의 

고독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지지 관련문헌들은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9-11]. 즉 사회적 지지는 선행요인들이 심리적 복지감

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완화하는 한편 이로운 영향은 

한층 더 강화하는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를 지닌다

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이와 같은 완충역할은 다양

한 실증연구에서 경험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Hays et al[53]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건강

의 감퇴가 우울증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Satio et al[54]은 친

구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강화시키는 조절변

수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상희[55]의 

연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많을

수록 여가활동참여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을 대상으

로 신체적 건강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향아

[56] 및 고민석외[57]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여성노인들

일수록 우울증 감소에 대한 신체적 건강의 긍정적 영향

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고

려했을 때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심리적 복

지감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

회적 지지가 여가활동과 심리적복지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

리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의 조

절효과를 함께 탐구하고자 하며,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사회적 지지(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

지)가 증가하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여가활동의 정적 영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H5. 사회적 지지(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

지)가 증가하면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여가

활동의 부적 영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

울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10

곳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협조의사를 밝힌 10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 기관별로 규모에 따라 30～40명의 노인들을 무작위

로 선정한 후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독해능력 등을 고

려하여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를 병행 실

시하였다. 조사는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총 370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23부를 제외한 총 347부를 자료분석

에 사용하였다.

3.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4.7%, 여자가 55.3%이고, 연령은 60-64세가 3.5%, 

65-69세가 46.4%, 70-74세가 21.0%, 75-80세가 24.5%, 

80세-84세가 2.9%, 84세 이상이 2.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은 무학이 7.2%, 초졸이 20.5%, 중졸이 

25.1%, 고졸이 23.9%, 전문대졸이 6.3%, 대학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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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대학원이상이 3.5%의 분포를 보였다. 배우자 유

무는 있는 경우가 69.7%, 없는 경우가 3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동거유무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

우가 35.7%, 따로 사는 경우가 62.0%, 자녀가 없는 경우

가 2.3%의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69.7%, 

없는 경우가 30.3%이며, 월평균소득은 60만원미만이 

20.7%, 60-120만원이 23.9%, 120-180만원이 18.4%, 

180-250만원이 12.7%, 250만원이상이 24.2%의 비율로 

나타났다. 

 

3.3 변수의 측정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차원인 생활만족도는 최성

재[22]가 개발한 ‘노인생활만족도’척도에서 7문항을 선

정하여 측정하였으며, 고독감은 Russell et al[58]이 개

발한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척도에서 6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변수인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은 Erik & Koen[59]이 개

발한 척도에서 각각 4문항과 2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

였고, 사회적 지지 변수인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

구지지는 Bengtson&Culter[59]이 개발한 척도에서 각

각 4문항씩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변수들의 측

정에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5점 스케

일(‘확실히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5점 스케일을 사용하여 이

루어졌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요인수결정방법으로는 카이저 규

칙(Kaiser rule), 그리고 요인회전방법으로는 직각회전

방법인 배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외생변수 및 

내생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된 [표 1] 및 

[표 2]를 보면 각각 5개의 요인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

었으며, 모든 문항들이 .50 이상의 높은 요인부하량으로 

해당요인에 적절하게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

이 만족스러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및 판

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외생변수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생산적 여가1 .780

생산적 여가2 .792

생산적 여가3 .655

생산적 여가4 .518

소비적 여가1 .678

소비적 여가2 .791

배우자지지1 .792

배우자지지2 .881

배우자지지3 .840

배우자지지4 .756

자녀지지1 .674

자녀지지2 .766

자녀지지3 .793

자녀지지4 .673

친구지지1 .838

친구지지2 .818

친구지지3 .872

친구지지4 .745

고유값 7.016 1.801 1.671 1.267 1.070

분산설명비율 38.976 10.004 9.282 7.037 5.946

누적분산비율 38.976 48.980 58.262 65.299 71.246

주: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인 경우만 제시

표 2. 내생변수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

요인1 요인2

고독감1 .802

고독감2 .829

고독감3 .761

고독감4 .838

고독감5 .842

고독감6 .822

생활만족1 .642

생활만족2 .745

생활만족3 .801

생활만족4 .741

생활만족5 .847

생활만족6 .671

생활만족7 .806

고유값 6.360 2.229

분산설명비율 48.923 17.142

누적분산비율 48.923 66.066

주: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인 경우만 제시 

본 연구에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신뢰도 계수가 생산적 여가활동은 

.710, 소비적 여가활동은 .672, 배우자지지는 .888,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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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881, 친구지지는 .928, 생활만족도는 .892, 고독

감은 .917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가 .60 이상으로 수용가능한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은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분석에서는 각 척도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합의 평균을 계산하여 각 변수의 척도값으로 삼

았다. 따라서 모든 이론적 변수들의 값은 1에서 5의 범

위를 갖는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기술통계 결과

변 수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Alpha
생산적 여가활동 4 2.759 .9630 .710
소비적 여가활동 2 3.379 .8683 .672
배우자지지 4 3.442 .9397 .888
자녀지지 4 3.732 .7955 .881
친구지지 4 3.702 .9017 .928
생활만족도 7 3.278 .8060 .891
고독감 6 2.075 .8291 .917

3.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

한 분석방법으로는 단계적 회귀분석방법(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성

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종교유무, 월

평균가구소득의 7개의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성별 변수의 경우 여자는 

1, 남자는 0,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유무 및 종교 변수의 

경우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우선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와 고독감 각

각에 대하여 7개의 통제변수들을 회귀시켰다. 둘째 단

계에서는 7개의 통제변수에 덧붙여 여가활동 변수인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의 두 변수 그리고 

사회적 지지 변수인 배우자지지, 자녀지지와 친구지지

의 세 변수를 회귀시켰다. 셋째 단계에서는 사회적 지

지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여가활동

변수와 세 개의 사회적 지지 변수 간의 곱으로 만들어

진 상호작용항들을 회귀방정식에 추가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직면하는 문제는 여가활동변

수 및 사회적 지지 변수들과 그 변수들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항들간에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서 Jaccard, Turrisi & Wan[60]의 제안에 따라 회귀방

정식에 들어가는 모든 이론적 변수들을 평균값이 0, 표

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시켰으며, 표준화된 변수들

을 가지고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선형 및 

비선형부분으로 분해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변수들간의 선형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

의 관계가 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난 일부 관계에 대해서는 R2와 Eta2를 비교

하는 한편 그래프를 그려서 비선형의 정도를 확인하였

으나 변수들의 변환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비선형

관계는 없었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검토하였다. 일반적

으로 변수들간의 단순상관계수가 .80이 넘거나 분산팽

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 넘으면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 4]에 제시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

가 .80 이상 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분산팽창지수를 계

산한 결과 그 값이 2를 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간에 심각한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Ⅳ. 연구결과

4.1 변수간 상관관계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에 포함된 이론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

다. 우선 여가활동변수들과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복

지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면, 두 개의 여가활동 변수(생

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는 세 개의 사회적 

지지 변수(배우자지지, 자녀지지, 친구지지) 모두 생활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맺고 있는 반면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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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자녀
동거유무

종교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생산적
여가

소비적
여가

배우자
지지

자녀
지지

친구
지지

생활
만족

성별1)

연령 .013
학력 -.326** -.267**
배우자유무2) -.239** -.342** .285**
자녀동거유무3) .053 -.051 .074 -.059
종교유무4) .216** -.053 .132* -.024 .151**
월평균가구소득 -.150** -.284** .495** .303** .162** .084
생산적 여가활동 .132* -.122* .217** .128* .071 .254** .302**
소비적 여가활동 .012 .057 -.081 -.023 .069 -.074 -.012 .279**
배우자지지 -.110 .059 .220** .052 .031 .249** .287** .366** .152*
자녀지지 .191** .027 .185** .076 .129* .273** .260** .474** .232** .532**
친구지지 .171** -.090 .207** .106* .046 .280** .240** .438** .195** .462** .592**
생활만족 .089 -.104 .220** .158** .102 .281** .265** .556** .254** .545** .567** .497**
고독감 -.089 .110* -.156** -.129* -.047 -.097 -.209** -.257** -.122* -.361** -.436** -.568** -.474**
1) 성별: 여자=1, 남자=0; 2) 배우자유무: 있다=1, 없다=0, 3) 자녀동거유무: 동거=1, 비동거=0, 4) 종교유무: 있다=1, 없다=0
* P < .05, ** P < .01

표 4.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독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맺고 있다. 이것은 생

산적 여가활동 및 소비적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지가 증가할수록 생활

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에 고독감은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수들과 심리적 복지감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학력, 배우자유무 및 종교유무의 세 

변수가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맺고 있다. 

그리고 고독감과 관련해서 연령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학력과 배우자유무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4.2 여가활동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단계적 회

귀분석방법(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을 이용

하였고,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종

교유무, 월평균가구소득의 7개의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

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여가활동(생산적 여가활동, 소비

적 여가활동) 및 사회적 지지(배우자지지, 자녀지지, 친

구지지) 변수들이 생활만족도 및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계적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5]의 <모형1> 및 <모형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1단계>는 생활만족도 및 고독감에 7개의 통제변수를 

회귀한 결과이고, <2단계>는 통제변수들에 덧붙여 독

립변수인 두 개의 여가활동(생산적 여가활동, 소비적 

여가활동)변수와 세 개의 사회적 지지(배우자지지, 자

녀지지, 친구지지)변수를 추가하여 회귀한 결과이다, 

각 표에 제시된 회귀계수는 모두 표준화회귀계수(Beta)

들이다.

우선 [표 5]에서 7개의 통제변수를 생활만족도에 회귀

한 결과 <모형1>의 <1단계>를 보면, 7개의 통제변수가 

생활만족 변이의 13.4%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01 수

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들의 유의

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유무(β=.242, p<.01)와 

월평균가구소득(β=.216, p<.01)이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종교가 없

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많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모형1>에서 <1단계>에 두 개의 여가활동 변수와 

세 개의 사회적 지지 변수를 추가로 회귀한 결과인 <2

단계>를 보면, 이들 5개 변수는 생활만족 변이의 32.0%

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01 수준에서 유

의미하다. 개별 변수들의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여가활동 변수에서는 생산적 여가활동(β=.225, 

p<.01)과 소비적 여가활동(β=.094, p<.05)의 두 변수 모

두, 그리고 사회적 지지 변수에서는 배우자지지(β=.294, 

p<.01), 자녀지지(β=.153, p<.05), 및 친구지지(β=.112, 

p<.05)의 세 변수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그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10300

고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지가 증가할수록 생

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들의 상대

적 중요성을 보면, 여가활동 변수들 중에서는 생산적 

여가활동이 소비적 여가활동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

치며, 사회적 지지 변수들 중에서는 배우자지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자녀지지, 친구지지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여가활동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 분석

구분

<모형1>
종속변수=생활만족도

<모형2>
종속변수=고독감

Beta t p Beta t p

1
단
계

통제변수
성별1) .022 .326 .373 -.100 -1.406 .080
연령 .081 1.271 .103 -.023 -.338 .368
학력 .044 .603 .274 .030 .398 .346
배우자유무2) -.001 -.019 .493 -.009 -.145 .443
자녀동거유무3) .035 .561 .286 .010 .155 .439
종교유무4) .242** 3.771 .000 -.068 -1.004 .158
월평균가구소득 .216** 3.201 .001 -.126* -1.770 .039

△R2
.134**

F(7, 237)=5.222, 
p=.000

.031
F(7, 237)=1.095, 

p=.367

2
단
계

여가변수
생산적 여가 .225** 3.703 .000 -.130* -1.888 .030
소비적 여가 .094* 1.759 .040 -.014 -.235 .408
사회적 지지변수
배우자지지 .294** 4.677 .000 -.188*

* -2.641 .005
자녀지지 .153* 2.194 .015 -.126 -1.594 .056
친구지지 .112* 1.741 .043 -.417*

* -5.728 .000

△R2
.320**

F(5, 232)=27.212, 
p=.000.

.268**
F(5, 232)=17.703, 

p=.000

3
단
계

상호작용항
생산여가*배우자 .132* 1.913 .028 .132* 1.913 .028
생산여가*자녀 -.005 -.079 .469 .005 .079 .469
생산여가*친구 .149* 2.076 .019 -.149* -2.076 .019
소비여가*배우자 .034 .554 .290 .034 .554 .290
소비여가*자녀 .014 .225 .411 .014 .225 .411
소비여가*친구 -.019 -.298 .383 -.019 -.298 .383

△R2
.038*

F(6, 226)=2.761, 
p=.014

.029*
F(6, 226)=2.163, 

p=.043

R2
.492**

F(18, 226)=11.024, 
p=.000

.328**
F(18, 226)=5.996, 

p=.000
1) 성별: 여자=1, 남자=0; 2) 배우자유무: 있다=1, 없다=0, 3) 자녀동거
   유무: 동거=1, 비동거=0, 4) 종교유무: 있다=1, 없다=0
 * P < .05, ** P < .01

여가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가 위해 단계적회귀분석을 한 결과인 [표 5]의 

<모형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7개의 통제변수를 고

독감에 회귀한 결과인 <1단계>를 보면, 7개의 통제변

수가 고독감 변이의 3.0%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에 두 개의 여가활동 변수와 세 개의 사회적 지지 변수

를 추가로 회귀한 결과인 <2단계>를 보면, 이들 5개 변

수는 고독감 변이의 26.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

으며, 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개별 변수들의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

활동 변수에서는 생산적 여가활동(β=-.130, p<.05), 사

회적 지지 변수에서는 배우자지지(β=-.188, p<.01)와 

친구지지(β=-.417, p<.01)의 두 변수가 고독감에 유의

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소비적 

여가활동과 자녀지지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적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배우자지지와 친구지지

가 증가할수록 고독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

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고독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두개의 사회적 지지 변수 

중에서 친구지지가 배우자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지의 세 변수가 여가

활동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5]의 <3단계>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서 <3단계>는 두 개의 여가활동 변수들과 세 개의 사

회적 지지 변수들 간의 곱으로 만들어진 6개의 상호작

용항들을 <2단계>에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표 5]의 <모형1>에서 6개의 상호작용항들이 

추가된 <3단계>를 보면, 6개의 상호작용항들이 생활만

족도 변이의 3.8%를 추가로 설명하며, 이는 .05 수준에

서 유의미하다. 이것은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상호작용항들을 살펴보면, 생

산적 여가활동*배우자지지(β=.132, p<.05)와 생산적 여

가활동*친구지지(β=.149, p<.05)의 두 상호작용항들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지지 및 친구지지가 생산

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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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우자지지가 많을수

록 그리고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생산적 여가활동이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활동과 고독감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인 <모형2>의 <3단계>를 보

면, 6개의 상호작용항들이 고독감 변이의 2.9%를 추가

로 설명하며, 이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것은 조

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상호작용항들을 살펴보면, 생산적 여가활동*친구지지

(β=.160, p<.05)의 상호작용항이 고독감에 유의미한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

구지지가 생산적 여가활동과 고독감 간의 관계를 조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생산적 여가활동이 고독감 감소에 미치는 유

익한 영향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4.4 결과의 논의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

과는 여가활동이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기여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모든 

유형의 여가활동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증대에 유익

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증

대에 대한 여가활동의 영향은 여가활동의 내용과 성격

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생산적 여가활동은 노인의 생

활만족도 증진이나 고독감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소비적 여가활

동은 생산적 여가활동에 비해 노인의 생활만족도 증진

에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영항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고독감 감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도와 고독감의 

측면에서 측정된 심리적 복지감의 증진에는 소비적 여

가활동보다는 생산적 여가활동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며, 따라서 소비적 여가활동보다는 생산적 여

가활동에의 노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증대시킨다는 관련문헌들의 주장을 경험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심

리적 복지감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

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차원인 생활만족도에는 배우자

지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심리적 복지

감의 부정적 차원인 고독감에는 친구지지가 압도적으

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세 유형인 배우자 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지

는 심리적 복지감의 부정적 및 긍정적 차원에 따라 그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불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

지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에는 유익한 영향을 미

치는 반면에 고독감 감소에는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자녀

들로부터 정서적 및 도구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높아지

지만, 자녀들과의 세대차로 인한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차이와 정서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자녀지지는 노인

의 고독감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과 심리

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일부 관계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생산적 여가활동과 심리

적 복지감 간의 관계만 조절할 뿐이며, 소비적 여가활

동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에서는 조절역할을 수행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 여가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배우자지지와 친

구지지의 두 유형만이 그리고 생산적 여가활동과 고독

감 간의 관계에서는 친구지지만이 조절변수로 역할하

고 있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도 사회적 지지의 

일부 유형들에서만 그리고 변수들간의 일부 관계에서 

제한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53-57].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

나, 한 가지 가능성은 심리적 복지감의 구성요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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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

구지지의 조절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5 정책적 시사점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노년기 심리적 복

지감 증대를 위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다. 첫째, 노인들의 여가활동, 특히 생산적 여가활동 참

여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적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해당노인의 연령, 성별, 생활수준, 학력정도, 건강상태, 

취미성향, 인지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경제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 

노인들도 여가활동 프로그램에의 균등한 참여 및 이용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수단과 여가자원의 보편

화 및 평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역할상실, 무료함 등이 노후생활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장년기부

터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장년기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되

면, 그만큼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뿐만 아니라청․장

년들의 여가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

부의 지속적․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다양

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및 효율적인 운용

을 위하여 과감하게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의 건강․스포츠활

동, 취미활동, 학습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을 위한 각종 

여가활동 시설은 물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를 담당

할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61]. 따라

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생산적 여가활동 시설 및 담

당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기

회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 유지 및 확

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기회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친구관계의 형성과 확

장으로 이러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배우자 및 자녀들

과의 관계 악화로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가족관계의 회복 및 정상화

를 위한 각종 심리치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을 탐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으로

는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의 두 유형, 사

회적 지지로는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및 친구지지의 세 

유형,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으로는 생활만족도와 고독

감의 두 요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10곳의 여

가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47명의 노인들로부터 자

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

를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주된 분석방법으로

는 단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주요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적 여가

활동은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차원인 생활만족도의 

증진과 부정적 차원인 고독감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적 여가활동은 생활만족도의 증진에만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생활만족도 증진에는 배우자지지가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자녀지지, 친구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독감 감소에는 친구지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배우자지지였으

며, 자녀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세 유형 중에서 배우자지지와 친구지지

의 두 유형이 생산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를 조절하며, 생산적 여가활동과 고독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구지지만 조절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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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노인복지시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

부터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지역과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추

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의 측정지표로 긍

정적인 차원에서 생활만족도 그리고 부정적인 차원에

서 고독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두 요인 이외에도 

행복감, 불안, 우울증 등의 다른 측정지표들도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심리적 복지감 측정지표들

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의 결정요인으로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를 탐구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

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경제상태, 인성특성 등의 다양

한 변수들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위

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결정요인들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

였다. 그러나 횡단적 자료에 근거해서 변수간 인과관계

를 명확하게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심리적 

복지감이 클수록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과

적 경로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

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들간의 인과적 영향을 탐

구하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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